
벚꽃이 피는 계절,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분홍빛 벚꽃 터널과 홍랑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품은 제주시

전농로로 봄 산책을 가보는 건 어

떨까.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여행의 숨

어있는 매력을 발굴하는 도보여행

콘텐츠인 제주 마을 산책 봄, 삼도

동 벚꽃로드 를 제작해 제주관광

공식 포털 비짓제주(www.

visitjeju.net)를 통해 소개하고 있

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마을 산책은 전농로 벚꽃

거리에서 즐기는 힐링 봄 여행 을

테마로 도내 대표 벚꽃 명소인 제

주시 전농로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

냈다.

우선 제주 왕벚꽃 축제가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돌아온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농로

벚꽃거리에서 열리는데, 축제 기간

에는 차량이 통제되고 벚꽃 구경과

함께 다양한 체험, 부대행사가 마

련된다.

특히 전농로 벚꽃거리 1.2㎞ 구

간에는 밤에는 달빛과 반짝이는 조

명이 어우러진 벚꽃길이 열릴 예정

이다. 낮부터 밤까지 느긋하게 거

리를 둘러봐도 좋다.

아름다운 벚꽃 절경을 따라 걷다

보면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마주하

게 된다. 전농로 벚꽃길에는 홍랑

의 무덤터 표지석이 있는데, 그 거

리를 홍랑길 이라 부른다. 조선시

대 제주로 유배왔던 조정철은 유배

생활 중 제주여인 홍윤애를 만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되지

만 이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

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목

숨을 잃은 홍윤애의 넋과 애절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비석을

세웠다. 박소정기자

제주지역 상공인들이 신3고(고물

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운 경영

여건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

해 달라고 제주세무서에 요청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1일 제주세

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를 열

어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

했다. 간담회는 올해 국세청 세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 설명에 이어 상공인

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문석 상공회의소 회장은 제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무서장 직

위가 부이사관으로 격상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세정애로 해소

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 며 여러

대외 악재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경영

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

드린다 고 밝혔다.

또 상공인들은 이 날 가업 승계

때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세율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

다 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글 제주세무서장

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고물가

로 인한 기업심리 위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데, 제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네

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지역기업

을 하나로 묶고 서로 협력해 난관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며

제주세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

다 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가운데,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제주도에 이같은 정

부 지침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제주 지역화폐인 탐

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현행 탐나는전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

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

가 고임금 등 3중고의 위기로 생계

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권고에도 제주도는 탐나는전 의

사용 범위를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

고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

하 인 사업장에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

했다. 제주도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의 이유를 들어 지

난해 6월부터 사용 제한했던 동 지

역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탐

나는전 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의 편리

성과 농어민수당 지급을 빌미로 매

출 500억원 이상의 동지역 하나로

마트에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일 이라며 도내 소상공인들과 상

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

요구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역 수출이 1년 가까이 감소

하는 암울한 성적을 이어가는 가운

데 품목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집적회로

반도체(모노리식집적회로) 감소세

가 뚜렷했고, 무와 음료 등 일부 농

산물과 활어류를 중심으로 일본 수

출은 호조세를 띠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

2023년 2월 제주 수출입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1237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0.8% 감소

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2월 수입은 24.3% 감소한

3034만달러로 1798만달러의 무역적

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전기제품과 화

학공업제품, 기계류, 생활용품 수출

이 모두 감소한 반면 농림수산물

수출이 503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

비 21.0%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음료(56만달

러)와 무 등 채소류(46만달러) 수

출이 각각 127.6%, 24.6% 증가했다.

주류는 미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

4119.5% 증가한 25만달러를 기록했

다. 수산물은 활어 등 기타어류 수

출액이 37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54.2% 증가했다. 소라, 조개 등 기

타연체동물도 29만달러가 신규 수

출되기도 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

비 44.5% 감소한 567만달러에 그쳤

다. 반도체 수출 1~3위 국가인 홍

콩(368만달러), 베트남(62만달

러), 중국(50만달러) 수출액이 각

각 31.5%, 60.5%, 60.9% 줄어든 영

향이다.

수출 감소 속에서도 대일본 수출

은 호조세로 전년동월 대비 20.4%

증가한 144만달러를 기록했다. 넙

치 수출이 54만달러로 7.1% 증가했

고, 기타 연체동물은 27만달러를

신규 수출했다. 음료 수출액은 17

만달러로, 56.3%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됐다.

2월 홍콩(413만달러), 베트남

(134만달러), 중국(72만달러), 대

만(33만달러)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7.1%, 34.4%, 50.5%, 68.7% 감

소했다.

일본 수출 호조에 따라 한국무역

협회 제주지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5월 10~11일 열리는 도쿄 K-Prod-

uct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에 6개

수출기업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장은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 속에

서도 대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있

다 며 2016년까지만 해도 제1수출

국이었던 일본 수출이 다시 증가하

고 있는만큼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

겠다 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21일
코스피지수 2388.35

+9.16
▲ 코스닥지수 802.53

+0.33
▲ 유가(WTI, 달러) 67.82

+0.89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30.89 1285.11 1EUR 1431.27 1375.43

100 1006.83 972.21 1CNY 199.77 180.75

2023년 3월 22일 수요일6 경 제

제주 수출 중화권 부진에 11개월 연속 감소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처서 제외하라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라 고 촉구했다. 이상국기자


